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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정자료> 

박선호 차관, “발로 뛰는 현장중심 주거복지” 강조

27일 고시원서 이주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만남…현장 수요발굴 중요성 강조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월 27일(금) 오후, 서울 도봉구 부구청장

및 주거지원 조사팀*을 만나 쪽방·노후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공공

임대 이주수요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.

*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으나 쪽방·노후고시원 등에 거주중인 이들의

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방문조사 실시중(’19.12.9∼’20.1.17)

ㅇ 박 차관은 “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”

이라면서, “많은 분들이 강화된 대책에 따라 주거상향을 이루기 

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지방

정부의 역할이 절실”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☐ 이후 박 차관은 인근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입주자 이ㅇㅇ씨를 

만나 거주 중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, 이야기를 나눴다.

ㅇ 이ㅇㅇ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, 관련 정보를 알지

못해 노후고시원에 약 10년간 거주하였으나, 주거급여 조사원의 

방문상담·안내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신청을 하여 지난달 입주하였다.

ㅇ 이ㅇㅇ씨는 “집이 깨끗하고, 냉장고·세탁기까지 있어 매우 만족한다”

면서, “내가 살던 고시원에도 지원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

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□ 박 차관은 ”내년부터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

통해 이주수요 발굴 등 지자체의 현장중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,

비주택 거주자가 새로운 삶터에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

협업을 통해 일자리 제공까지 연계할 계획“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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